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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계속> 

글 권경민 

 지금 권정생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있

다는 유족의 제보가 있어 대종회 차원의 조

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.

투쟁하는 본질주의자
빌뱅이 權 正 生  (시중공파 화천군계 36세 慶秀) 제2편

權氏列傳

<계속>

 글 권행완 

안동권씨 외손자 성호 이익<1>

外權列傳Ⅱ

민중의 생명력을 글로 쓴 권정생의 10주기

남아의 일과 장부의 운명은 옛부터 이와 같은 것이니 (절대로 심려하지 말라).

 顔眞卿 체

안동권씨 충청북도 종친회 임원명단


